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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께
파도가 밤낮 쉼 없이 밀려들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 없이 밀려 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도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귀하신 사랑과 중보하심으로 지난 한달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여러 집들을 보여 주었던 부동산을 하는 S는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녀가 보여준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렌트 하게 됐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왕래를 했습니다. 그녀의 인맥은 정말 훌륭해서 매주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만날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Sa입니다. 저희 집에 점심을 먹으러 두자매와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선생이 왔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왜 그리도 저를 좋아하는지 흡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점심식사 이후 그녀는 꾸스꾸스 만드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식사 초대를 해서 그녀의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하고 근사하게 저녁을 차려 저희 온 가족을 초대해서 자기네 온 가족을 만나게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껏 말씀을 전하고 ㅅㄱ을 주고 한 일은 있었어도 제자를 삼은 사람은 없었던 저희에게 이제는 ㅇㅅ님의 제자로 세울 사람을 주시는 가 할 정도로 마음을 열고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귀한 영혼, 주님의 제자로 까지 설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그 두자매를 통해 프랑스 사람들도 만나고 요가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유치원 선생,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반 모로코 패션 디자이너 (아버지는 러시아인), 프랑스인 레이키 치료사 등등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들이 우리와 같이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영혼인지를 보게 됩니다. Sa 옆집에는 한국 사람이 산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진짜하고 많이 놀랐는데 알고 보니 어려서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 분 이었습니다. Sa 말로는 지금은 모로코인과 살고 있는데 알콜 중독에 남편에게 맞으며 사는 아주 상종 못할 나쁜 사람이라고 하도 그래서 아직 인사시켜 달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부치신 영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탄치 못한 세월을 살았고 이제는 반드시 ㅇㅅ님을 만나야 할 영혼이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매주 수요일 마다 고아원에 가서 장애를 가진 아기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이곳의 아기들이 얼마나 예쁘고 저희들이 들어 가기만 하면 서로 안기고 싶어 난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한편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입양은 할 수 있나 알아보니 양부모가 무슬림이 아니면 입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 나라 사람들은  아랍어 방언으로 서로 말하다가도 옆에 누가 지나가면 슬쩍 불어로 말을 바꿉니다. 불어를 한다고 으시대고 싶어하기 때문이지요. 이곳의 영혼들을 얻으려면 이곳의 아랍 방언과 불어를 배우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영어가 가능한 분들이지만  먼 안목으로는 이분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효과적으로 불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한 두달 집중 훈련을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불어권이긴 하지만 식민지로 있으면서 하던 불어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점차 젊은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신론으로 변해가는 이시점에서 그들의 영혼이 세상의 이상한 철학과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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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보이게 하소서.
2. 이곳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단기코스)
3. 순호의 학업 성취와 예영이가 이 곳의 학교를 좋아하게 하소서.
4. 이곳의 ㄱㅎ와 사역자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